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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Curator
여행 큐레이션 미디어

여행 전문가와 로컬이 큐레이션한 

고품격 여행&라이프스타일 플랫폼 

A Travel Content Platform Curated by Locals and Travel Experts

Inspring travel through personal 

inclusive storytelling

최신 여행 트렌드를 담아낼 새로운 미디어 <hey! TRAVEL>  
New Media to Capture the Latest Travel & Life Trends



About <hey! TRAVEL>

Travel & Local Curation

여행 전문가와 현지 로컬에 의해 

‘큐레이션’된 여행과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다루는 매거진

A magazine covering travel and global 

lifestyle trends "curated" by 

travel experts and locals on the ground.



Deep Dive Insight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여행 미디어 시장에서 

정통을 지향하며

변화된 여행&라이프 콘텐츠를  

깊이있게 다루는 미디어 

Media that seeks authenticity 

and dives deep into the transformed 

world of travel & life content 

in a market still experiencing 

a post-COVID slump.



The Power of Legacy &

New Media, in One

여행 미디어 경력 5~15년 이상의 

전문 에디터와 필진을 비롯,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선별한 신뢰감 높은 정보와 

인사이트를 독자들에게 제공 

Providing readers with trusted information 

and insights curated by experts in each field, 

including professional editors 

and writers with 5~15 years of 

travel media experience.



<hey! TRAVEL> Contents 

Special Destination

매 호 여행&라이프스타일의 

최신 트렌드를 주제로 

한 지역(도시, 나라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심층 기획 기사입니다.  

Each issue’s in-depth feature article 

focusing on the latest trends in travel & lifestyle 

in a specific city, country, or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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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N G K O K

웰니스 여행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몸과 마음에 밴 

긴장을 풀고, 건강을 

되찾아 활력을 얻는 여정. 

방콕은 그런 시간이 간절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영민하게 내어준다. 

‘환대’를 정체성으로 삼은 

도시에서 몸과 마음, 

영혼의 에너지를 높이는 삶의 

방식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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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RYU JIN 
PHOTOGRAPHY BY JEON JAEHO

 RETREAT IN
비우고 채우는 도시, 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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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
에너지를 채우는 공간들

E N E R G I Z I N G  
SPACES 

푹 쉬고 비운 후엔 움직이고 채울 차례.

방콕 사람들이 몸과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고 싶을 때 

즐겨 가는 공간들을 

도시 구석구석에서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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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 건강식에 관심이 높은 방콕 로컬 사이에

서 좋은 식재료를 쓰고 음식 맛이 좋기로 입소

문이 자자한 레바논 식당. 2018년 베이루트 출

신의 오너 자드 날레가 문 연 이곳은 가게 이름 

그대로 병아리콩을 갈아 만든 중동, 지중해 음

식, 후무스 전문점이다. 병아리콩과 올리브오

일만으로 만든 플레인 후무스를 비롯해 스위

트 바질, 호박, 비트, 고구마, 마살라 등 다양한 

식재료로 알록달록한 색의 후무스를 선보인다. 

타이의 대표적인 음식 ‘ 얌꿍’을 접목한 후무

스, 팔라펠, 코스타리카 양고기, 치킨 등도 로컬

과 여행자 사이에서 인기 높은 메뉴. 주요 식재

료는 중동에서, 신선도가 중요한 채소와 고기

는 방콕에서 까다롭게 선별해 공수하며 방부

제, 화학 성분, 합성색소를 첨가하지 않아 배불

리 먹어도 속이 편하다. 통로에 위치한 본점에 

이어 2023년 1월 사톤에도 지점을 열었다. 

주소 10 Soi Thong Lo, Khwaeng Khlong Tan Nua, 
Watthana   
홈페이지 facebook.com/HummusHeadbangkok

로컬 사이에서 리틀 차이나타운의 맛집 골목으

로 알려진 타 딘 댕 거리 위, 셰프 앤이 운영하는 

안 타 딘 댕은 〈미쉐린 가이드〉가 발굴한 보석

이다. 그는 이 거리에서 약 20여 년 동안 오토바

이 뒷좌석에 좌판을 깔고 타이 사람들이 즐겨 

먹는 해산물 요리를 만들어 팔았다. 오로지 입

소문만으로 타이의 정치가, 연예인 등 미식가

들의 ‘비밀 맛집’이 된 안 타 딘 댕의 음식은 비

린내가 일절 없는 신선한 식재료와 매콤한 양

념이 특징. 가게 입구에 전면 배치한 열린 구조

의 주방은 재료와 조리에 대한 셰프의 자신감

을 엿볼 수 있는 풍경이다. 매콤한 해산물 샐러

드, 고추 바지락 수프, 매실 절임이 들어간 농어 

수프와 마늘, 후추로 범벅해 튀기듯 볶아낸 새

우 요리가 인기 메뉴. 줄 서는 피로를 피하고 싶

다면 식사 시간대를 피해 찾길 권한다. 

주소 167 Tha Din Daeng Rd, Somdet Chao Phraya, 
Khlong San 

후무스 헤드 Hummus Heads

안 타 딘 댕 Ann Tha Din Daeng 

벤자롱 방콕 Benjarong Bangkok

타이에서 몸에 좋은 음식을 가르는 기준은 식

재료, 그중에서도 몸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신선한 제철 채소와 생선, 향신료다. 온갖 좋은 

것을 가장 풍요롭게 취하는 왕실과 귀족의 밥상

은 미식가들이 앞다퉈 추천하는 보양식. 마천

루가 치솟은 금융가 한복판에 자리한 독일식 

목조주택, 반 두짓 타니에 들어선 벤자롱 방콕

에선 1800~1930년대 사이 타이의 왕가와 귀

족이 즐겨 먹은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요리를 선보인다. 

방콕에서 제일가는 대부호 소유의 저택이라

는 역사를 가진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면 타

이의 왕실에서 사용하는 도자 식기 벤자롱

(Benjarong)이 오브제처럼 놓인 풍경이 시선에 

든다. 이곳의 수셰프가 추천하는 원기 회복을 

돕는 메뉴는 잘게 바른 도미 살에 시트러스 즙

과 볶은 코코넛 가루, 각종 채소를 넣어 섞은 후 

신선한 채소에 싸서 먹는 미앙 플라 냄(Miang 
Pla Naem)과 망고스틴 과육 위에 잘게 갈아

낸 말린 새우와 새콤한 드레싱을 얹은 망고스

틴(Mangosteen), 홈 메이드 마살라와 말린 살

구, 조갯살과 마늘 등으로 맛을 낸 카레를 끼 

얹은 갱 깩 오브 덕 레그(Gaeng Kaek of Duck 
Leg) 등이 있다. 그 밖에 약 40여 가지의 메뉴

가 미식가들에게 즐거운 고민을 선사한다. 유

기농 제철 과일로 만드는 디저트까지 든든하게 

배를 채웠다면 바로 옆에 자리한, 수영장을 품

은 두짓 구어메 앤드 가든 바(Dusit Gourmet & 

Garden Bar)의 야외 테이블에 앉아 낮잠 같은 

휴식 시간을 만끽하자. 

주소 116 Saladaeng Rd Khwaeng, Silom    

홈페이지 baandusitthani.com/benjarong 

7372

랏차담리 로드와 플른칫 로드가 교차하는 사

거리에 자리한 에라완 사원 앞을 지나다 보면 

황금빛 탑 모양의 모자와 전통의상을 입고 춤

추는 무용수들을 종종 만난다. 이들이 추는 춤

은 방콕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힌두교와 불교

의 신 브라마를 경배하는 의식으로, 타이의 민

속무용에 속한다. 타이 패키지 투어의 필수 코

스 중 하나인 전통식 정찬에 곁들여지는 공연

에서도 본 듯한 이 춤사위를 ‘타이 핏(Thai Fit)’
이라는 운동으로 바꾼 무용수들이 있다는 기

사를 우연히 접했다. 운동이 된 옛날 춤. 우리로 

치면 봉산탈춤이나 승무를 누구나 쉽게 출 수 

있는 에어로빅으로 바꾼 셈인가?

주저 없이 메일을 보내 만남을 청했다. 흔쾌

히 즉답을 보내온 듀(Dew, Khajittam Phatta- 
yakul)와 촬영 날 우리를 맞이해준 퓨(Feaw, 

마다뽄 노이니스 Madaporn Noinith

Dancer & Thai Fit Instructor

고대의 춤과 무술을 매일의 운동으로

PEOPLE
웰니스를 만드는 사람들

W E L L N E S S  
CREATORS 

요가와 명상에 매달리지 않아도 방콕 사람들의 심신은 

강건하다. 이 도시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들에게 

그 까닭과 비결을 들었다. 



People

자기 만의 ‘삶의 방식’으로 

영감을 주는 예술가, 여행가, 

오피니언 리더 들의 

생각&철학을 들어봅니다. 

A glimpse into the thoughts and lives of 

inspiring artists, travelers, and opinion leaders 

with life philosophies and approaches 

that are uniquely thei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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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HE BEST PLACE 

TO LIVE AND 
WORK ABROAD
14년째 소설가로 지내고 있다. 택한 이유는 간단했다. 종이와 펜만 있으면 될 거라 여긴 것이다. 한데 

알파와 오메가라 여겼던 종이와 펜은 애물단지였다. 어차피 종이에 써도, 컴퓨터로 옮겨 적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근사한 노트와 만년필은 허세만 충족시켜줄 뿐이었다. 정작 창작에 필요한 것은 가벼

운 노트북이었고, 척추 질병을 예방할 의자와 오십견을 방지할 알맞은 높이의 책상이었다. 가장 중요

한 것은 마르지 않을 창작열이었다. 내게는 이 모든 게 없었다. 우선, 노트북을 샀고, 책상도 샀고, 의자

도 샀고, 사는 김에 쉬면서 충전할 소파도 샀다. 그럼에도 글은 써지지 않았다. 실패 이유를 분석한 결

과, 일상의 공간을 떠나야 한다고 깨달았다. 새로운 것은 새로운 환경에서 나오지 않는가! 하여, 지난 

14년간 세계 곳곳을 떠돈 결과, 드디어 깨달았다. 내가 사는 합정동에서 글이 가장 잘 써진다는 것을. 

이 글을 읽는 당신은 디지털 노매드일지 모른다. 하여, 깊은 허무와 분노에 휩싸여, “이봐, 소설가 

양반. 작작 좀 하라고!”라며 외칠지 모른다. 그렇기에, 비록 마포구 합정동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았다

는 것을 전제로(이제 그만 좀 하자!), 디지털 노매드가 작업도 하고, 즐길 수도 있는 해외 지역들을 소

개하고자 한다. 이는 철저히 나의 주관적 경험에 의한 것이니, 양해해주시길. 

지금 이 순간에도 글 쓰면서 놀기 좋은 나라를 떠돌고 있는 

소설가 최민석이 꼽은 디지털 노매드 시티들.

일하면서 즐기기 좋은 도시 

WRITTEN BY CHOI MINSEOK
ILLUSTRATION BY JOE SUNGH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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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새벽 공기, 여린 햇살, 진한 커피 향기와 함께 시작하는 아침. 

정적이 감도는 대자연과 서서히 잠에서 깨어난 도시, 아마존에서 홋카이도까지 

여행 사진가 전재호가 포착한 세계 곳곳의 아침 풍경. 

WRITING & PHOTOGRAPHY BY JEON JAEHO

VANG VIENG
몽상가의 천국인 루앙프라방에서 새벽 탁발승을 보며 마음 여행을 하고, 

방비엥에선 아름다운 대자연을 하늘에서, 물에서, 땅에서… 온몸으로 느꼈다. 

쏭강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열기구에서 바라본 일출. 

세상의 모든 아침

RISE & SHINE
NOODLE IS 
ALL AROUND I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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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요리와 브런치 천국, 멜버른. 

제리코 레서피의 요리사 백지혜가 멜버른의 자연과 맛을 담아 

멜버른식 브런치를 재현했다. 

HEAVENLY BRUNCHES IN 
MELBOURNE

멜버른 브런치 클럽

어떻게 건강하게 파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멜버른은 가보지 않았지만 

포틀랜드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시드니, 브리즈번과 

다른 독립적인 분위기의 매력을 가진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의 짐작은 얼추 맞았다. 호주는 시드니와 멜버른밖에 가보지 않았지

만, 여행자 입장에서 본 멜버른의 매력은 특별했다. 여자 혼자 도보 여행이 

가능한 안전한 도시라는 느낌이 들었고, 시내 중심가에서 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다. 무료 트램 구역인 중심가를 벗어나 

버스로 구도심을 찾아가면 빅토리아 양식의 주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동

네를 볼 수 있는데, 빌딩이 즐비한 도심과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리사에게 ‘여행’은 영감의 원천이다. 새로운 식재료와의 만남, 이국에서 

경험하는 다이닝은 창의적인 레시피로 귀결되게 마련이니까. 

<채소 마스터 클래스>의 저자이자 쿠깅 클래스 제리코 레서피를 운영

하는 요리사 백지혜는 여행지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쿠킹 클래스를 

열곤 한다. 지난봄 그는 호주 멜버른을 다녀왔다. 

“20대 때 옥스퍼드, 런던, 싱가포르에 짧게 살았던 경험이 있고, 유럽 

여행도 갔는데, 호주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미국은 딱 한 번 가봤는데 뉴

욕이나 샌프란시스코가 아닌 포틀랜드였어요. 거길 간 이유가, 첫째는 포

틀랜드는 커피와 와인의 성지이고 푸드 트럭이 많은 만큼 길거리 음식을 

143

EDITED BY YEO HAYEON    PHOTOGRAPHY BY JEON JAEHO    TRAVEL PHOTOGAPHY BY BAEK JI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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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난 느낌이랄까. 그래서 얼마가 들든, 언제 

완성이 되든 포기하지 않고 이 집을 한번 고쳐

보기로 마음먹었다. 나를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그 무모한 마음먹기 한 번으로, 나의 인생

은 백팔십도 달라졌다. ‘집을 고쳐보겠다’는 마

음은 ‘내 마음을 고쳐보겠다’는 다짐으로 이어

졌고, ‘집을 포기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나를 포기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확장

됐다. 그냥,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놀랍게도 당

장 그날부터 희한한 힘이 솟아났다.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당시 서른두 살의 직장인이었던 

내 수중에 집값으로 지불해야 할 현금 4500만 

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좀 더 솔직히 말하

자면 집을 사는 일이 엄청 희망찬 행동이었다

기보단 자포자기에 더 가까운 심정이었다. 어차

피 마이너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인생. ‘여기

에 마이너스가 더해져봤자, 그러니까 망해봤자 

뭐 크게 달라질 게 있겠어?’ 생각하니 덜컥 용

기가 생겼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대출을 끼고 

집 고치는 작업을 시작했다. 시작하고 나니 막

상 못 할 게 없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집의 모습

이 바뀔 때마다 마음에서도 하나씩 희망이 자

라났다. 버려진 장롱과 집기들을 주워다 어지

럽게 늘어놓은 이곳에 나만을 위한 침실을 꾸

며야지, 작은 방 하나엔 나를 위한 넓은 욕조를 

만들어야지…. 남들이 말하는 효율, 쓸모 같은 

요소 대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공간들

을 하나씩 완성하다 보니 걱정이 쌓였던 자리

에 뿌듯함이 차올랐다. ‘내가 나를 꽤 사랑하고 

있구나.’ 평생 모르고 살아온 생각이 들며 나를 

믿는 마음이 집과 함께 커져갔다. 

 김제의 폐가를 고쳐 삶의 터전으로 삼은 

지 3년, 달라진 것은 집 한 채가 아니라 마을 전

체 그리고 나의 삶이다. 버려진 집에서 내 집을 

거쳐 이제는 구색을 갖춘 서점이 된 이 공간은 

열두 가구가 섬처럼 옹기종기 모여 있는 작은 

마을에서 매일 새로운 손님을 맞는다. 서울, 분

당, 울산, 부산… 전국 각지에서 이 외딴 시골까

지 찾아오는 이들을 보고 있으면 쉼이, 삶 속 여

백 같은 시간이 필요한 이들이 이렇게 많구나 

새삼 느낀다. 오로지 홀로 있는 시간이 간절했

던 나는 어느새 이 마을과 나의 집에 매일 새로

운 이가 찾아오는 일상에서 치유를 받고 있다. 

굳이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같은 감정을 품

고 사는 이들과 통하는 느낌이랄까. 우리는 ‘나

도 그렇게 힘든 때가 있었어’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만으로 공감과 위로를 주고받는다. 

멀리서 우리 집에 찾아온 이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이 있다. “이 서점에선 도무

지 독서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기껏 마련해둔 ‘책 읽는 자리’에 앉으면 창밖으

로 드넓게 펼쳐진 논의 풍경이 계속 다정한 말

들을 건넨다. “괜찮아?” “잘 지냈어?” “좀 쉬어 

가.” 우리 집 강아지, 리본(3세)이도 그걸 아는

지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그 검은콩 같은 눈을 

반짝이며 창밖을 바라본다. 책방 문을 연 지도 

벌써 석 달째. 지난번엔 동네 어머님 한 분을 모

시고 한글 교실을 시작했다. 이제 나의 집은 마

을에 없으면 안 될 사랑방이 되어가는 중이다. 

처음엔 ‘이 촌에 뭐 볼 게 있어서 내려왔을까?’ 

하고 바라보던 마을 어르신들의 시선도 꽤 달

라졌다. 시시하고 심심한 시골, 그런데 왠지 사

람들이 자꾸만 찾아와 좋아하는 이곳, 아마도 

당신들이 태어나 평생 살아온 별 볼일 없는 동

네가 꽤 어여쁘고 근사한 곳이었구나, 하는 마

음이 생긴 것 같다. 

3년 사이, 만나는 사람마다 인상이 한결 순

해졌다는 칭찬과 함께(풍채가 달라져서일 수도 

있지만) 이런 질문을 건넨다. “언제 서울로 돌

아와요?” 나의 대답은 정해져 있다. “아직, 아직

이오. 할 일이 많이 남았거든요.” 집은 일찌감치 

다 고쳤는데, 이 시골, 논밭만 덩그러니 있는 동

네에서 나는 무슨 할 일이 더 남은 걸까? 이제 

갓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세 살 아기 같은 집을 

홀로 두고 훌쩍 도시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진

한 미련? 등기부등본상으론 118년이나 된 고택 

중 고택이지만, 내가 이 집을 돌보기로 마음먹

은 건 고작 3년. 이제 이 집은 나와 맺은 깊은 관

계를 넘어 바깥 세계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좋

은 쓸모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 세기하고도 10년이 더해지는 긴 세월 

동안 수도 없이 주인이 바뀌고 버려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리를 지킨 이 집의 변화와 성장

이 내겐 꽤나 눈물겹다. 그리고 오늘도 위로를 

받는다. 아무리 오래되고 낡은 것이라도, 손보

고 매만지고 아껴주다 보면 제 나름의 쓸모를 

찾아간다. 모든 물건이, 모든 생명이 그렇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 

나도 그렇다. 이 집이 앞으로도 계속 사랑받는 

책방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

다. 나와 내가 선택한 두 번째 터전, 거기에서 만

난 나를 담은 집의 성장기는 나와 우리를 끊임

없이 위로한다. 

최별은 시골살이 유튜브 채널 ‘오느른’을 만들었다. 

MBC PD라는 직업의 장점을 십분 살려 집을 중심으로 

흥미로운 일을 벌이는 중.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유키 구라모토를 김제로 초대하고 집을 서점으로 바꾸는 등 

그의 주거 실험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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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평야 한가운데 4500만 원짜리 115년 된 

폐가를 산 지 3년. 그사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해

온 나만의 ‘집의 쓸모’를 돌아본다. 3년 전만 해

도 서울에서 도망치듯 이곳으로 내달려온 나

에게 남아 있는 마음이란 그저 한없이 깊은 잠

식. 특별히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

지만 마치 당장 삶의 의미를 잃은 것처럼 멍해

지곤 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 도

시는 나에게도 꽤나 차가운 격전지. 한동안 쉼 

없이 달려왔던 바쁜 인생의 부작용으로 한순

간에 마음이 경직되어 ‘모든 것으로부터 한없

이 멀어지고 싶다. 한없이 혼자이고 싶다’는 생

각뿐이었다. 그때, ‘여기다. 여기가 나의 쉴 곳

이다’ 싶었던 곳이 지금은 사람들의 쉼터로, 마

을 책방으로 사랑받고 있는 평야 위의 나의 집, 

4500만 원짜리 농가주택. 10여 년간 비어 있던 

이 집을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을 고스란히 기

억한다. 버려진 집의 모양새가 마치 바쁘게 달

려온 사이 방치된 너덜너덜해진 내 마음의 방

나를 담은 집의 쓸모  

모두가 ‘리틀 포레스트’식 

삶을 그저 부러워하기만 

할 때 유튜브 채널 ‘오느른’을 

만든 PD 최별은 김제의 

폐가를 사서 삶의 장면을 

바꿨다. 서울과 김제를 

오가며 살아야 할 삶, 꿈꾸는 

삶을 모두 이룬 그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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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최신 여행 트렌드, 

라이프스타일을 여행, 공간, 

서비스, 제품 등의 

카테고리 안에서 짚어줍니다. 

Korea’s latest travel and lifestyle trends 

highlighted through trips, spaces, 

services, products, an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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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해
의 

정
원

세계의 정원이 된 다랑이논, 섬이정원

고동산과 장등산이 에워싼, 남해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이국적인 풍경의 정원이 있다. 다랑이

논의 오래된 돌담과 연못, 산울타리에 다양한 꽃과 나무, 

억새로 연출한 유럽식 정원, 섬이정원이다. 담과 문을 두어 

독립적이지만 서로 연결되기도 하는 궁궐 구조에서 아이

디어를 얻어 본래 있던 다랑이논의 높낮이를 이용해 9개

의 정원을 조성했다. 각기 다른 개성을 지녔지만 자유롭게 

들고 나는 9개의 방 같은 정원. 하늘연못정원, 돌담정원, 

모네정원, 덤벙정원, 메도우가든, 선큰가든 등 이름도 어여

쁜 정원들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다. 

이 중 가장 인기 있는 정원은 하늘연못정원. 기다란 

사각 연못에 구름이 한가득 담겨, 인스타그램 성지이기도 

하다.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적당한 날에는 인생 숏을 기

대해도 좋을 듯. 하지만 좀 더 서정적이고 몽환적인 반영 

숏은 나뭇잎이 하늘을 빼곡히 덮은 모네정원에서 만날 수 

있다. 사계절 모두 아름답지만 특히 가을엔 보랏빛 세이지

가 크림색 억새와 어울려 낭만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주소 경남 남해군 남면 남면로 1534-110   
홈페이지 seomigard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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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해
의 

문
장

건설회사에 다니던 그녀가 책방 주인이 된 건 떠나도 떠날 수 없던 남해의 유혹 때문이었다. 책방 주인이자 

문화 기획자로, 글을 쓰고 독립 출판을 하는 에세이스트로, 큰 파도가 예고된 날엔 여지없이 바다로 달려가 서퍼가 되기도 

하는 에너자이저. 남해군 삼동면엔 남해살이 7년 차의 고양이 넷 엄마, 박수진이 산다. 

글 쓰고 

파도 타는

남해의

책방 주인

친구 집 거실 같은 

소녀의 책방

대나무 발 그물들이 거대한 핀셋처럼 놓인 지족해협, 죽

방렴 멸치로 유명한 지족 구거리를 걷다 보면 귀여운 입간

판의 책방을 만난다. 1970년대 수동 타자기와 싸리비, 고

양이와 코닥 필름, 책 모양의 배지 컬렉션과 책장 곳곳에 

붙은 책 소개의 말들. 원고지가 그려진 칠판엔 책 속의 문

장들이 또박또박 적혀 있고, 미닫이문 안쪽으론 발랑 누

워 책 속에 얼굴을 파묻고 싶은 침대가 놓여 있다. 책을 사

랑하는 소녀의 사심 가득한 공간. 박수진은 어쩌다 이곳

에 책방을 내게 되었을까? 

“퇴사 후 제주에서 몇 주, 몽골에서 한 달, 속초에서 여

섯 달을 보냈어요. 그러다 남해에 왔는데, 여행 후에도 계

속 남해가 머릿속에 남았어요. 한번 살아보자 하고 내려

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책방을 하면 더욱 좋겠다 싶었죠.”  

2018년 3월, 봄꽃보다 하늘하늘했던 스물일곱 살의 일

이다. 책방 주인이긴 하지만 종일 책방을 지키는 건 아니다. 

‘아마도책방’은 책방 주인이 되고 싶은 이들에게 언제나 열

려 있다. 인스타그램으로 신청하면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

에 일일 책방 주인이 될 수 있다. 

“사실 처음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공간을 이용하는 

비용을 포함해 일정 금액을 내고 책방지기를 해야 하거든

요. 그런데 책방지기에 대한 로망을 가진 분이 꽤 많더라고

요. 즐거운 경험이었다며 고맙다는 말씀도 해주시고요. 책

방지기는 1명이 기준이지만, 최대 6명까지 대관도 가능해

서 아마도책방에서 워크숍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사이 박수진은 아마도책방을 내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남해에서 뭐 해 먹고사냐 하시면 아마도 책방이겠

지요>와 소소하고 아름다운 남해 사진을 담은 <Namhae 
필름 사진집> 등 4권의 책을 냈다. 워크숍을 통해 출판을 

배워가며 만든 독립 출판한 결과물이다. 

서핑에 빠져 

남해에 붙들리다 

하지만 남해 군민으로 6년쯤 살다 보니 매일 보는 하늘과 

바다에 자주 지루함이 느껴졌다. 여전히 없는 게 많고, 더

없이 조용하기만 한 남해의 한적함은 오롯이 혼자 견뎌야 

하는 외로움으로 돌아왔다. 남해에서 5년이나 책방으로 

버텼으면 할 만큼 했다 싶었고, 책방의 임대차계약도 1년

쯤 남은 상황이었다. 어차피 남해를 떠날 거라면 조금이라

도 후회를 남기지 말자고 생각하니 남해에서 아직 해보지 

못한 서핑이 떠올랐다.  

“처음으로 서핑을 배운 날이 생생히 떠올라요. 지난 

해 5월 초 송정솔바람해수욕장에서 저 혼자 강습을 받았

는데, 몇 차례 도전 끝에 가까스로 일어나는 데 성공했어

요. 하늘을 나는 새가 된 것 같았어요.” 

서핑의 맛을 알게 된 그날 이후 박수진의 삶엔 커다

란 변화가 생겼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할까, 엄청 바쁜 

날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 서핑부터 하고 출근할 정도다. 파

도가 차트보다 잔잔하거나 반대로 너무 커서 못 들어갈 때

도 있지만, 파도를 기다리며 바다에 둥둥 떠 있는 시간도 

좋아하게 됐다. 

그렇게 남해를 떠나려던 순간 서핑에 빠져든 그녀는 

남해에 좀 더 남기로 했고, 오랫동안 꿈꿨던 북페어, <남쪽

바다책잔치>를 선보였다. 남해를 포함해 경남, 전남, 서울, 

인천에서 18개 서점이 참여하고 북 토크와 공연은 물론 

‘찰랑찰랑 낭독회’, ‘두모 사생대회’, ‘두모 백일장’ 등 부대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제가 2년 전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일단 책방을 

10년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페어 같은 것을 해보고 싶다

고요. 그런데 요즘 정말 제가 말했던 게 다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방 주인이자 고양이 네 마리의 엄마, 작가이자 서퍼

이기도 한 그녀의 남해살이 시즌 2가 시작된 것이다. 

주소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876번길 19  
인스타그램 @amado_books

128

#
 

남
해
의 

맛

남해 식재료에 대한 바른 생각, 앵강마켓

남해에서도 손꼽히게 아름다운 앵강만 부근, 남면에 가면 

유독 눈에 띄는 한 집이 있다. 맑게 닦인 유리창과 나무로 

마감한 단정한 외관, 길게 늘어진 포렴을 걷고 안으로 들어

서면 격자무늬 나무 창과 다다미 마루, 빈티지 목제 가구 

등 흡사 일본 교토의 어느 가게에 온 듯한 기분이 든다. 일

본식 소품점인가 싶지만, 남해의 명품 특산물을 파는 로

컬푸드 숍. 카페도 함께 운영하는 앵강마켓이다. 따스한 느

낌의 이 이색적인 공간이 큰 인기를 얻은 건 아이디어가 반

짝이는 제품들 덕분. 남해의 대표 특산물인 죽방렴 멸치

를 소분해 예쁜 패키지에 담아 판 것이 시작이었다. 생산

량이 워낙 적어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죽방렴 ‘금’멸치를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으니 반응은 폭발적. 남해 여행 후 

집으로 가져갈 선물로도 훌륭했다. 그에 더해 앵강마켓에

선 미역, 다시다, 톳 등의 해조류와 호지차, 보리커피, 발효

차 등도 판매한다. 앵강마켓에서 음료를 마시고 싶다면 창

밖으로 정원이 바라다보이는 다다미 마루를 선점할 것. 산

딸기나 블루베리 등 계절 과일을 올린 양갱에 따스한 보리

커피를 곁들이면 남해 여행이 2배는 더 행복해진다. 

주소 경남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772  인스타그램 @ain_river

잘 차린 한 솥, 힙한식

요즘 남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식당. 이름처럼 힙한 힙한

식이다.  초전삼거리 회전교차로를 지나다 보면 반듯한 흰

색 건물 앞에 늘 많은 사람이 줄 서 있어서 저절로 시선이 

멈추게 된다. 오전 11시에 문을 열지만 10시 전에 가야 겨

우 대기 11번을 면할 정도. 단 10개뿐인 테이블을 웨이팅 

없이 차지하려면, 눈뜨자마자 달려가 예약 버튼을 누르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힙한식의 시그니처 메뉴인 전복솥밥

을 먹어보면 단 1초 만에 알 수 있다.  전복 내장과 특제 오

일을 넣어 지은 밥에 찐 전복과 새우, 버섯, 각종 해조류를 

올렸는데, 살살 비벼 한 입 먹으면 고소하고 담백한 바다

의 맛이 계속해서 뒷맛을 당긴다. 달큼한 쪽파에 오징어와 

새우 살, 청양고추를 넣어 튀김처럼 바삭하게 구워낸 바삭

해물파전도 탱글하고 고소하다. 솥밥에 곁들여 나오는 표

고버섯미역국은 물론 마늘장아찌와 열무김치, 오징어젓

갈 등 반찬 하나하나도 만족스럽다.

주소 경남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 2  인스타그램 @hip_hansik

남해 유자가 도넛을 만났을 때, 옐로우츄도넛

초전삼거리에서 도보 6분, 힙한식을 찾은 여행자라면 이 

집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2개의 네모 상자를 맞붙여놓은 

듯한 건물에 노랗고 파란 색의 강렬한 페인팅, 미국 LA에

서 봤던 인앤아웃 로고가 연상되는 입간판도 인상적이다. 

이곳의 정체는 옐로우츄도넛. 오직 유자도넛 하나만 파는 

도넛 전문점이다. 색색의 동물 의자와 로고가 커다랗게 그

려진 카펫, 노란색 벽이 세워진 포토 존 등 인테리어도 발

랄하다. 하지만 남해에서 생산된 유자만 사용하고, 프랑스 

구르메버터를 넣어 손으로 일일이 반죽하는 등 도넛에 대

한 자부심만큼은 진지하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유자도

넛을 한 입 베어물면 상큼한 유자크림이 한가득. 폭신해 보

이는 빵은 졸깃한 느낌이 강해 착착 입에 감긴다. 6개들이 

한 상자로 포장만 가능하다. 

주소 경남 남해군 미조면 남해대로 237-1 1층  

인스타그램 @yellowchew_do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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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오는 컴퓨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문득 고개를 들면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인다. 그저 장소만 바뀌었을 뿐인데 일하는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진다. 

일하는 경험을 색다르게 만들어주는 국내 워케이션 플레이스를 소개한다. 

강원도 고성 

맹그로브 고성

맹그로브는 열대 지역 해안가에서 자라는 식물로, 다양한 동식물에게 아

늑한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나무다. 강원도에 자리 잡은 ‘맹그로브 고성’ 역

시 찾아온 이들의 일터이자 쉼터가 되어주는 워크앤스테이 공간이다. 맹그

로브 고성은 작은 해변 앞에 자리를 잡았다. 1층은  워크 라운지로, 2~4층

은 객실로 운영한다. 바깥의 푸른 바다를 감상하며 편하게 일하기 좋은 소

파형 데스크, 여러 명이 함께 앉아 일하는 오픈 데스크, 높낮이 조절이 가능

한 모션 데스크 등 다양한 좌석을 갖춰놓았다. 굳이 카페에 가지 않아도, 그

냥 데스크에 앉아 있기만 해도 휴가지에 온 듯한 기분을 한껏 느낄 수 있다.

객실 선택지도 다양하다. 더블룸, 트윈룸, 도미토리룸, 주방이 있는 스위트

룸까지. 도미토리룸을 제외하고는 침대가 모두 창문 쪽을 바라보게 배치되

어 있다. 밖을 나가지 않아도, 침대에 편히 누워서 창밖을 볼 수 있도록 고

려한 것. 객실이지만 업무용 데스크도 놓여 있는데, 침대 머리맡에 두어 벽

이 아닌 창밖 풍경을 보면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일하는 시간 역시 그리 

답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 서비스를 제공한다. 업무에 필요

한 보조기기 및 복합기, 지원, 공용 주방의 다과, 자전거 대여, 맛집과 산책 

코스를 담은 지도 등 일할 때에도, 쉴 때에도 부족함 없이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교암길 20
홈페이지 mangrove.city/locations/goseong

제주도 

오피스제주

제주도 사계와 조천에 각각 자리를 잡은 오피스제주. 이름의 ‘오피스’는 사

무실의 ‘OFFICE’가 아니라 평화를 뜻하는 ‘O-PEACE’다. 도시에서 번아웃

을 느끼고 제주로 내려온 주인장. 휴식을 취하다 문득, ‘일하는 사람들도 잠

시 연락을 끊고 먼 곳에 오면 오히려 일이 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

단다. 그렇게 오피스제주가 탄생했다. 오피스제주의 공유 오피스는 사무실

처럼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다. 아늑하고, 따뜻하다. 

제주시에서 가까운 오피스제주 조천점은, 조천리 가파른 언덕에 자리 잡고 

있다. 1층은 공유 오피스 공간, 2층부터는 숙박 시설이다. 22개의 오션 뷰 

핫 데스크와 회의실, 방음 부스가 있으며, 복층에 올라가면 빈백에 앉아 책 

읽을 공간이 나타난다.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일할 자리 선택이 가능하

다. 배고플 땐 공유 주방에서 토스트를 굽고 커피를 마시며 쉬면 된다. 넓은 

통창 너머로는 조천리의 자그마한 마을과 푸른 바다, 해안선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그래서일까,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모니터

를 들여다보다가도 한 번씩 창밖 멀리로 시선을 보낸다. 그 표정이 한없이 

평화롭다. 

사계점은 조천점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 밭 사이에 우뚝 서 있는 붉은

색 호텔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오픈했다. 1층은 공유 오피스로 운영한다. 37

개의 핫 데스크와 세미나실, 운동 공간, 공유 주방 등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다. 2층, 3층에는 반려동물 동반 객실과 산방산 뷰 객실을 포함한 20여 

개의 객실이 있다. 주변이 온통 평지니, 일이 잘 안 풀릴 땐 자전거를 빌려서 

사계해안까지 달려도 좋다. 두 지점의 공유 오피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1

일권, 3일권, 1개월 프리패스권을 구매하면 된다. 당연히 숙박객은 이용이 

무료다 .

오피스제주 조천점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2길 25
홈페이지 o-peace.com/30

오피스제주 사계점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향교로 214
홈페이지 o-peace.com/30

맹그로브 고성이 추천하는 고성 여행지

1  송지호해수욕장

  죽도를 마주하고 있는, 고성에서 가장 

유명한 해수욕장이다.

2  아야진해수욕장

  크고 작은 바위와 백사장, 맑은 바다가 

아름다운 해수욕장이다.

3  천학정

  가파른 절벽 위 팔작지붕 정자로, 

바닷바람을 맞으며 쉬어가기 좋다.

오피스제주 사계점이 추천하는 사계 여행지

1  송악산둘레길

  바다 멀리 가파도, 형제섬, 마라도를 눈에 담으며 

산책하기 좋다.

2  마라도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섬이다. 송악산 부근에서 

배를 타고 30분이면 닿을 수 있다.

오피스제주 조천점이 추천하는 조천 여행지

1  신촌리 닭머르 해안길

  닭이 알을 품는 형상으로 보인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해안을 따라서 여유롭게 산책하기 좋다.

2  서우봉

  해발 113.3m로 정상까지 오르는 데 큰 부담이 없는 

언덕이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새하얀 모래사장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WONDERFUL WORKCATIONS
일과 휴가, 그 사이에서 찾는 삶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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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 구석에서 마주하는 동시대 미술 공간, 아는 사람만 아는 

을지로의 숨은 장소들에서 가장 독창적인 이벤트가 열린다. 낮에는 

전시를 관람했다면 밤에는 시끌벅적한 술집에서 음악에 취해볼 것. 

스페이스 카다로그 / 카페 카다로그 

을지로 3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카페 카다로그와 전시 공간 스페이스 카다로그는 지속 가능

한 예술에 대한 고민이 담긴 장소다. ‘공간 가변크기’, ‘쉬프트’를 운영하던 조형준 대표의 또 다른 공간으

로, 예술가가 작업과 일상을 순조롭게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작가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보여줄 장소

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며 만들었다. 카다로그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전달하

는 안내 책자(카탈로그)처럼, 작가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이름이다. 

스페이스 카다로그에서는 사회적 현상을 다루는 작품보다는 자신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작가들의 표현법을 볼 수 있는 게 묘미이고, 카페 카다로그는 그 이름처럼 커피를 비롯한 식음료를 다룬

다. 특징은 스페이스 카다로그에서 벌어지는 전시와 작품을 모티브로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하거나 작

가와 협업한 식기를 카페 카다로그에서 선보인다는 데 있다. 이 참신한 아이디어는 전시의 여운을 더 길

게 남기고 작가와 관객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을 긴밀하게 만들어준다. 

주소 서울시 중구 수표로 58-1 3층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5 401호

운영시간 화~일 13:00~19:00 / 화~일 12:00~22:00  인스타그램 @cadalogs_space / @cadalogs_cafe

을지로 OF(오브)

영상 작업을 하던 오웅진과 그의 친구들이 아지트나 구할 심산으로 2017년 입정동에 자리를 잡았던 게 

OF(오브)의 시작이다. 여관으로 쓰이던 건물 5층 꼭대기에 전시장을 만들고는 매해 변하는 을지로의 

모습을 모두 지켜봤다. 그사이 을지로는 ‘힙지로’가 되고, 재개발로 동네가 사라지는 풍경을 목격하며 

2021년 12월 이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주변 철공소들의 소음이 요란한 골목길, 절벽같이 가파른 계단

을 오르면 거칠면서도 왠지 아늑한 옥탑방을 마주하게 된다. 3개의 방으로 구성된 공간에는 동시대 작

가들의 작품이 보기 좋게 전시되어 있다. ‘~의’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of를 이름으로 내건 이유가 이곳의 

각방들이 작가‘의’ 오롯한 공간으로 기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는 설명이 떠오르는 부분. 옥탑 모

퉁이에 마련한 흡연 구역은 누군가의 치열한 생업 현장인 을지로 거리에서 외부인이 맘 놓고 끽연 한번 

할 곳이 생각보다 마땅찮다는 생각에서 마련한 공간이다. “이곳에 온 김에 담배나 태우고 가면 좋겠다”

는 코멘트를 덧붙이는 만큼 사소하지만 의미심장한 장소다. 

주소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길 31 3층
운영시간 수~일 13:00~19:00  인스타그램 @55ooo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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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예술, 밤에는 술 WRITTEN BY YOO DAMI    PHOTOGRAPHY BY JEON JAE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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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야생의 대자연부터 

지구 반대편 소도시에 사는 이들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까지, 

세계 곳곳의 ‘현재’를 

로컬의 시각으로 보여줍니다. 

From the wilds of the great outdoors 

to ordinary small-town life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a local’s 

perspective on the “now” of different spots 

across the gl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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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ARAZ AND 
BEYOND, 

EXPERIENCING 
THE 

REAL PERU
차디찬 안데스산맥의 수혜로 전 세계 여행자의 열정을 들끓게 하는 페루의 우아라스. 차디찬 안데스산맥의 수혜로 전 세계 여행자의 열정을 들끓게 하는 페루의 우아라스. 

그 대자연 앞에 속절없이 반성 섞인 소원을 빌었다. 그 대자연 앞에 속절없이 반성 섞인 소원을 빌었다. 

자연을 업신여긴 지난날을 졸업하겠노라고.자연을 업신여긴 지난날을 졸업하겠노라고.

WRITTEN BY KANG MISEUNG  
PHOTOGRAPHY BY GAILLARD HERVE

ILLUSTRATION BY FRIDEA 

페루, 우아라스 
안데스의 품에 안기다 HUARAZ

LIMA

CUSCO

PERU

20 47

1	 	내	나이를	물으신다면….	푸야	라이몬디를	
가까이에서	마주하면	손을	벨	정도의	

단단하고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다.

2	 	사시사철	영상	5℃를	넘기	어려운	
파스토루리산.	빙벽이	녹아내리는	

지구온난화를	목격한다.

3	 	다리	대신	유일한	교통수단.	남미의	말은	
고산병을	겪지	않는	것인지,	늘	궁금했다.	

적응력이란	그리	대단한	건가.

4	 	이	고개만	넘으면	하이라이트가	나오지만,	
당시엔	절대	끝나지	않을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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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야의 열정과 빙하의 냉정 사이

매일 계속된 강행군에서 가장 남동쪽으로 향

하는 셋째 날은 제법 여유로웠다. 숙소에서 한 

캐나다 커플이 쏟아내는 파스토루리산에 관한 

무용담(!)을 들으며 오전을 소비했다. 오늘 행선

지의 예습이었다. 

이미 늦게 만난 가이드는 어떤 이유에서인

지 코카 잎(고산병 방지용)을 권하는 카페에 들

러 시간을 오래 끌었다. 기다림에 지친 채로, 이 

일대를 아우르는 우아스카란국립공원으로 진

입하자 돌연 초여름 날씨가 됐다. ‘푸른 사막’

이란 단어가 퍽 어울렸다. 산 위에 성게처럼 따

닥따닥 붙은 식물은 언뜻 선인장 같았으나 사

실 파인애플과였다. 안데스 고산지대에만 허락

된 이 거대 식물의 이름은 푸야 라이몬디(Puya 

Raimondii). 7~15m에 달하는 이 키다리 식물

은 100년 가까운 세월 속에서 딱 한 번 꽃을 피

우고 장렬히 생을 마감한다. 기사는 이내 구름

을 몰고 인상을 잔뜩 찌푸린 곳으로 툴툴 올라

갔다. 고령 식물이 사라지고 잿빛 설산이 이어

질 때쯤, 창문엔 뿌옇게 김이 서렸다. 초여름은 

고약한 겨울로 성급히 치환되고 있었다.

“자, 올라가 보시죠. 천천히.”

왜 카페에서 시간을 끌었는지 알 것 같았

다. 말하자면 채찍에 대비한 당근이었다. 투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땅이 몸을 모조리 빨아

들였다. 발이 닿은 곳은 해발 4800m, 차가 접

근할 수 있는 최고 지점이었다. 심장은 터져 나

올 듯 뛰고, 다리 사이로 휘이잉 들어온 바람이 

앞머리를 치고 올라왔다. 걸음걸이도 요상했

다. 걸음을 떼는데, 다음 걸음을 까먹게 했다. 

이 길의 정상, 눈 덮인 파스토루리산으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 말타기도 있었다. 탈 걸 그랬나. 

걸을수록 목적지는 점점 멀어지고, 늘 이미 늦

어버린 것 같은 아득함이 있었다. 해발 5240m
까지 약 2km의 오르막, 영하 2℃에 맞서는 강

풍. 이런 정량적 숫자보다 편도 50여 분이 걸릴 

수 있다는 가이드의 정성적 숫자가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다. 

파스토루리는 권곡 빙하다. 암벽 같은 결

이 살아 있으면서 폭신한 눈의 따뜻함이 느껴

졌다. 멀리선 백설기처럼 보들보들해 보이던 빙

하는 의외로 날이 서 있고, 잿빛 호수 위로 시체

처럼 둥둥 떠다니며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눈 

이불을 덮은 검고 붉은 암벽과 빙하는 거울 같

은 호수에 자기 모습을 투영했다. 360° 파노라

마로 스스로 몸을 돌렸다. 정상을 탈환한 듯 어

질어질한 환희가 있었다. 제정신이 아닌 그때쯤 

누군가 괴성을 질렀다. 

“이야~~~~~ 야아아아아~ 호오~~~~”.

안다. 굳이 쳐다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의 얼굴엔 나와 같은 이야기가 쓰여 있을 테

니까. 인간이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사, 별거 

없다. 그저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전부다. 

PLAN YOUR 
ADVENTURE

가는 방법

페루	수도인	리마에서	대부분	오후	10시	이후에	
출발하는	밤	버스를	타는	게	경제적이다.	

우아라스	터미널은	시내에서	좀	떨어져	있어,	

버스가	없는	새벽녘엔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게	좋다.

추천 코스

역사에	큰	관심이	없고	우아라스에서의		

여행	시간이	부족하다면,	양가누코	호수와	

캄포산토데융가이가	결합된	첫째	날과	

푸야	라이몬디와	파스토루리산에	들르는	셋째	날의	

데일리	투어만큼은	경험해볼	것.	

머물 곳

부티크	호텔이	흔하지도	않지만,	무엇보다		

전	세계	트레커의	이야기가	모이는	호스텔	타입이	좋다.	

이런	공용	주방이나	파티오가	있는	숙소는	

1박당	5만	원	내외로	머물	수	있다.	

먹을 곳

전	세계에서	여행자가	모이는	만큼	

인터내셔널	푸드는	물론	남미에서	이름	난	

페루	로컬	푸드를	골고루	

맛볼	수	있다.	특히	안데스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으로	만든	세비체와	강추위를	

견디게	할	고기	요리인	

파타스카,	푸체로	등을	추천한다.	

액티비티

여기는	짧게는	2박	3일부터	있는,	
무한정	트레킹	맛집이다.	전문	트레킹	코스나	

개인	투어를	원하는	게	아니라면	

시내의	여러	에이전시에	들러	정보를	수집한	후	

가격을	보고	결정해도	된다.

축제

흥이	많은	산악지대로,	놀랍게도	매월	축제가	있다.	

대표적으로	매년	2~3월경	열리는	
카르나발	우아라시노와	5월에	열리는	

피에스타	데	마요는	마스크를	쓴	남녀노소가	

거리를	춤과	음악으로	물들인다.

South Pacific Ocean

0 Huaraz

1 Carhuaz
2 Caraz
3 Lagunas de Lianganuco
4 Campo Santo Yungay
5 Laguna Querococha
6 Tunel De Kahuish
7 Chavin de Huantar
8 Puya Raimondi
9 Nevado Pastoruri

T H E  B A K E R I E S  L O N D O N E R S  L I N E  U P  F O R
줄 서는 베이커리 

FORTITUDE
얼마든 원하는 만큼 럭셔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런던의 

중심가 블룸즈버리에서 오픈런하게 만드는 포티튜드의 

시그니처는 베녜다. 둥근 사워도 페이스트리를 튀기면 

도넛처럼 보이는데, 그 도넛을 반으로 자르고 그날의 크

림을 잔뜩 넣어 이탈리아 크림빵인 마리오초처럼 성형해

낸 빵이다. 가을 어느 주말에 가면 영국 도싯에서 재배한 

밀가루와 호박 크림의 조합을 맛보게 될지도. 아일랜드

와 모로코에 뿌리를 둔 제빵사 디 레탈리의 지휘 아래 구

워진 포티듀드의 빵들은 맛과 질감의 균형이 아주 잘 잡

혀 있다.

주소 35 Colonnade, Bloomsbury, London WC1N    
홈페이지 fortitudebakehouse.com

E5 BAKEHOUSE
영국에서는 포스트코드, 즉 우편번호를 넣은 숍이나 브

랜드가 제법 있다. 이방인에게는 암호 같지만 로컬이라

면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으며, 이런 숍들은 로컬 커뮤니

티와 공존하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 E5에 처음 문을 

열었던 E5 베이크하우스 역시 영국 기반의 난민이사회

와 협업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포크에 70에이커 크기

의 유기농 인증 농장을 직접 운영하며 농사지은 밀가루

를 사용해 빵을 만든다. 시그니처 사워도는 해크니 와일

드. 반지름 4마일 이내의 주소지라면 전날 오전 9시까지 

주문한 빵을 다음 날 전기자전거로 배송해준다. 

주소 396 Mentmore Terrace, London E8 3PH    
홈페이지 e5bakehouse.com

SOURDOUGH SOPHIA 
핑크 베이커리. 로컬들은 사워도 소피아를 이렇게 부른

다. 런던 북부 크라우치엔드의 사워도 전문점으로 영국의 

록다운 기간에 집 안 거실에서 마이크로 베이커리로 시

작했으며, 킥스타터와 이웃들의 후원을 받아 2020년 베

이커리를 열었다. 우편번호 N8에서 따온 N8 로프가 시그

니처이고 재생 농업 방식으로 재배된 밀가루만을 사용해 

로프나 바게트 등의 식사빵을 포함해 크로핀 같은 디저트

류를 함께 판매한다. 소규모 베이커리에 대한 멘토링 및 

클래스도 운영하는 등 소신 있는 모습으로 로컬에게 사랑

받는 스폿이다.

주소 24 Middle Ln, London N8 8PL 
홈페이지 sourdoughsophia.co.uk

POPHAMS 
포뮬러 1팀의 케이터링 부서에서 일하던 올리 골드가 

2017년 문을 연 포팜스는 크루아상, 브리오슈 등이 대표

적인 비에누아즈리 베이킹 기법을 기본으로 계절에 맞

는 과일이나 잼, 크림 등을 얹은 빵을 낸다. 이즐링턴, 런

던 필즈, 빅토리아 파크까지 런던 안에 총 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프, 세비체, 파스타 등 꽤나 본격적인 

디시를 내면서 브런치 스폿으로도 인기가 높다. 매장에

서 사용하는 머그잔이나 식기, 로컬 아티스트와 협업한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둘러보고 구입할 수 있는 ‘포팜즈 

홈’도 함께 운영한다.

주소 197 Richmond Rd, London E8 3NJ  
홈페이지 pophamsbakery.com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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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 A R K S  T H A T  B E R L I N E R S  L O V E
베를리너가 사랑하는 공원

TEMPELHOFER FELD
가장 공원 같지 않은 공원, 하지만 동시에 가장 베를린다

운 공원이라 하겠다. 군 공항으로 주로 쓰이던 오래된 공

항을 2010년 베를린 시민들의 적극적인 토론과 투표를 

거쳐 시민 공원으로 개방한 곳이다. 활주로나 관제탑 등

의 시설을 그대로 놔둔 채 공원으로 바꾼 이곳에서 사람

들은 매일 조깅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양한 스포츠를 

즐긴다. 주말이면 바비큐장 가득 고기를 굽느라 연기가 

자욱한 공원 한쪽의 풍경도 이색적이다. 특이한 콘셉트 

덕분에 템펠호퍼 펠트는 로컬 뿐 아니라 세계의 여행자

들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는다.  

주소 Tempelhofer Damm, 12010 Berlin 

VOLKSPARK FRIEDRICHSHAIN
볼크스파르크 프리드리히샤인은 베를린에서 가장 오래

된 시민 공원답게 부지도 크고 시설도 다양하다. 스케이

트보드, 축구장, 암벽 등반장, 테니스장, 야외 영화관, 놀

이터 등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고, 잔디밭에선 

언제나 사람들이 요가, 피크닉, 명상 등 무언가를 하고 있

다. 그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곳은 공원 서쪽 입구에 있는 

동화의 분수. 9개의 아치형 기둥이 병풍처럼 펼쳐진 분

수대 앞에는 독일을 대표하는 그림 형제의 동화 속에 나

오는 다양한 동물과 주인공을 형상화한 조각상들이 줄

줄이 서 있다. 

주소 Am Friedrichshain 1, 10407 Berlin  

KÖRNERPARK
7m 깊이의 땅 밑에 궁전식 공원이 숨어 있다. 베를린의 

남동쪽, 노이쾰른에 있는 이 작은 공원은 동네 사람이 아

니면 베를리너도 잘 모르는 곳. 쾨르네르파르크는 계단

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다. 삼면이 

거대한 옹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식 공원에는 잘 정돈된 

나무와 넓은 잔디밭, 계단식 분수와 곳곳에 세워진 작고 

정교한 조각상들이 조화를 이룬다. 1912년 거대한 자갈 

구덩이였던 땅은 당대의 유명한 건축가에 의해 네오 바

로크스타일의 정원으로 아름답게 탈바꿈했으며, 우아

한 프렌치 감성의 정원을 베를린에서 느껴볼 수 있다. 

주소 Schierker Str. 12051 Berlin  

BER L I N•TOKYO

BA L I • LONDON

지금 베를린, 도쿄, 발리, 런던에서 찾은 최신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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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ey! TRAVEL>
매거진
Magazine

 소장 가치가 있는 여행 단행본, 

1년 4회 계간 발행 (10월 1일 발간) 
Collectible travel publication, published four times 

a year (launching October 1st)

2

<Hey! TRAVEL>
디지털 플랫폼

Digital Platforms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블로그

매일 발행 (11월 중 오픈 예정)
Daily updates on Instagram, Youtube, and 

Naver Blogs (starting October 31st)

3

<Hey! TRAVEL>
뉴스레터

Weekly Newsletter

맞춤 정보를 원하는 독자를 위한

주 1회 뉴스레터 발행 (2024년 1월 오픈 예정)
Publication of a weekly newsletter for readers 

who prefer more customized information 

(launching in November)

<hey! TRAVEL> Platform  
로컬&여행자가 전하는 그 도시의 최신 트렌드와 인사이트

The latest city trends and insights from real locals and travelers 



Circulation

2023년 10월 창간호 
October 2023, First Issue 

연간 6회 발행(격월간), 매호 10000부 발행 
6 Issues Per Year, 10000 Copies Per Issue

Target

여행과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 및 삶의 방식에 관심이 깊은 20-50 남녀 
Men and women between age 20 and 50 with a strong interest in travel and the latest lifestyle trends

Distribution

전국 주요 서점 및 카페, 공유 오피스 라운지 & 정기구독 
Major bookstores and cafes nationwide, co-working lounges & subscriptions

Specification  



Rate 

Magazine advertorial Rate

기사 협업 400만원부터 

온.오프라인 프로젝트 협업  별도 문의 

셀레브리티 프로젝트 협업   별도 문의

Magazine ad. Rate 

표2 + 내지 1P 스프레드 400만원

내지 스프레드 350만원

내지 싱글 250만원

표3 300 만원

표4 500만원 



http://www.bandicom.com


